
텍스타일 비지니스에 있어서 QR의 의미 

 

1. 목적 

이제 QR이 본격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QR을 화제로 

한다면, 소매업과 의류업계의 움직임이 중심이고, 텍스타일(니트를 포함한 

원단)분야에서 QR이 대두되는 일은 아직 많지 않다. 그리고 종래의 

QR해설서도 POS등 의류제품 이후의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때문에 

방적회사에서 실이나 원단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QR은 아직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느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텍스타일 비지니스의 한 축으로서 QR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QR의 목적, 시스템을 재확인한 후에 QR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TA링크(텍스타일과 의류업체와의 QR)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QR에 의한 텍스타일 비지니스의 변혁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2. QR이란 (정의와 목적) 

“QR이란 무엇인가？”라고 텍스타일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QR이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納期단축과 신속한 생산.”이라는 대답을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QR의 

본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보다 적절하다. 

「QR이란 原料에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를 연결하는 供給파이프라인 

중에서, 소비자에게 가치없는 費用이나 時間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는, 

소비자에게 있어서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Q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최종소비자에게 벡터(因子)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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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상품이 넘쳐흐르는 시대에는, 원단만 팔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思考로는 불충분하다.   

그 원단으로 만든 의류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부 팔아버리지 않으면, 

재고 등의 낭비가 공급파이프라인의 어딘가에 쌓이게 된다. 따라서 

QR에서는 파이프라인에 참가하는 모든 멤버가 항상 “최종소비자가 

손님”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Consumer 

response(CR)라고도 할 수 있다. 

2) 적절함 

QR에는 어딘가에 무리함이나 부담을 주면서 납기단축이나 비용삭감을 

꾀하는 일은 없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진채로 점포상품의 비용을 떨어뜨린다 

해도 오래 계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전체에 걸리는 비용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인수하기 위하여 구입처에 재고를 갖도록 하는 부담을 주는 일은 

QR에는 없다. 

3) 발본적인 업무개혁(BPR) 

5, 6 前년 부터 “리엔지니어링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여 왔는바, 

거기에는 겸허한 자세로 업무를 재검토한 기업이나 사람에 의한 발본적인 

업무개혁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BPR)의 예가 나타나 있다. BPR은 

기업내에서의 협력이 중심이 되지만, QR에서는 제품의 파이프라인에 

관여하는 다른 기업끼리 협력하여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결국 QR이라는 것은 기업을 서로 연결하는 BPR이라고 하는 사고가 

가능하다. 

4) 標準化 

업계에서 결정한 표준을 관계자 전원이 사용함으로써 공급파이프라인에서 

생기는 비용이 대폭으로 삭감된다. 표준을 일종의 규칙으로 생각하면 

독자적인 방법에 익숙해 있는 개별기업에는 다소불편함이 생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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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사가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야말로 전체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사의 각종 전표나 가격표 등은 그것을 지정한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사용하기 쉬운것 이지만, 지정받은 측의 기업은 거래처가 

복수인 경우, 그 수에 비례하여 수고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이러한 수고는 

결코 부가가치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화 경쟁은 별개로 행하여질 

뿐이다. QR에 관한 표준에는, “JAN 코드”, “가격표”, “EDI 표준(後述)”, “ 別로울  

ID라벨(後述)” 등이 있다. 

5) 파트너 쉽 

공급 파이프라인 內의 기업이 신뢰관계에 있지 않으면 기업의 틀을 

넘어선 발본적인 업무파악의 실현 등이 곤란하다. 이 신뢰관계가 파트너 

쉽이다. POS정보나 점포의 재고정보, 생산의 진척상황 등 종래의 社外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운명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쪽이 

적절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파트너라고 하는 한 대등한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를 “하청업체”라고 규정짓는 상하관계나, 어느 

한쪽에게만 재고위험을 부담시키는 관계는 파트너 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QR의 협력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는 부담한 위험과 공헌도에 따라서 

파트너 사이에 나누어 가지게 된다. 

6) 정보처리  통신기술의 활용 

QR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로서 “정보처리  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은 불가결한 것이다. 한편, 컴퓨터의 比비용성능 도 최근 

수년동안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퍼스컴 붐이 생긴 것처럼 IT도 아주 친근한 

것으로 되었다. 예를 들면, 100만건을 넘는 單品管理도, 기업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EDI도 IT가 지원하고 있다. IT에 의해 정보전달의 신속화, 

정확도의 향상, 省力化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서 정보를 공유, 

분석할 수 있다. 더구나 QR이라고 하면 EDI(전자데이터 교환) 등의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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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부문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사례발표에서는 QR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은 20%이고, 오히려 

전략이 80%라고 말하고 있다. 

 

3. QR 시스템과 TA결합의 위치설정 

앞에서 설명한 QR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소매점의 정보를 기점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화살표가 EDI에 

의한 정보의 흐름이며, 텍스타일의 출하정보를 기점으로 下部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것이 物品의 흐름과 物流情報의 흐름이다. “하나 판매에 

하나 제작(구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QR이다. 그 중 파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이 TA결합(textile apparel 

linkage)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 명칭만으로 보자면 텍스타일 메이커와 

의류업체만 관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 대상은 텍스타일을 

공급하는 사람과 텍스타일을 조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이중에는 

염색업, 직편업뿐만 아니라 원단을 사고파는 상사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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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QR시스템 

 

4. TA결합의 3분야 

텍스타일 비지니스에서 소비자에게 가치가 없는 비용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 잘못된 예측에 의한 과다제작과 투매손실, 원단의 납기지연에 따른 

판매기회 상실 

- 전표의 手記작성, 재입력 등에 의한 사무작업의 수고, 전달의 지연 

- 메이커별 여러가지 원단품질기준, 표시방법에 따른 구입자의 수고 및 

수주, 발주내용의 복잡화 

- 로울별 정보부족에 따른 봉제공장에서의 수고, 재고관리상의 불편함.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반정비사업의 TA결합은 여기서 

나타낸 소비자에게 가치가 없는 비용이나 시간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R기반 정비사업으로서 TA결합에는 3가지 분야가 있다. 

-  - 5



1) TA간의 EDI표준 작성과 채용 

먼저 EDI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의 컴퓨터끼리 연결하여, 필요한 

전자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에서 취급하는 

전표의 化온라인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취급방식이나 형식(표현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EDI의 장점은 無書類化(paperless)의 실현에 있다. 무서류화에 의해 정보의 

정확성 향상, 전달속도의 신속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의 공유화를 

꾀할 수 있게 됨이다. 지금도 텍스타일 메이커와 염색회사와의 사이에서 

EDI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래 TA간의 대상인 의류업계의 원단조달 

거래에서는 전체적인 EDI化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EDI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개별기업마다 그들의 형식에 맞춘 固定長形式의 EDI이기 

때문에 EDI의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거래선이 

많은 염색회사에서는 서로 다른 형식의 컴퓨터 단말기와 전용프로그램이 

거래선의 수만큼 배치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 EDI를 

개별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可變長方式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EDI 도입시의 비용절감과 EDI의 보급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처럼 거래선의 수만큼 준비되어 있는 特注 프로그램이 EDI표준의 

채용으로 變換프로그램이라고 하는 市販프로그램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TA간의 현재상황을 보면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EDI의 보급에의해 거래관행의 근대화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 EDI표준의 종류를 <表 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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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DI 표준채용의 장점 

 

<表 1> TA간 EDI 표준메세지 내용 

정보구분코드 명  칭 사 용 목 적 
8501 원단발주, 가공지도 원단의 발주, 가공지도를 한다. 

8502 출하지도 
원단의 발주, 또는 가공지도에서의 발주품의 
출하등을 지시한다. 

8561 출하명세 
출하명세를 보고한다. 또한 텍스타일-염색간에는 
투입실적, 생산량실적, 수입실적보고에도 이용한다.

8691 납기예정확인 
원단발주, 출하지도, 가공지도, 발주계획에서 
지정한 발주품의 출하/납품예정을 조회한다. 

8701 납기예정보고 
원단발주, 출하지도, 가공지도, 발주계획에서 
지정된 수주품의 출하/납품예정을 보고한다. 

8101 청구 대금을 청구한다. 
8301 발주계획 발주내용의 큰틀을 보고 또는 발주를 예고한다. 

 
2) 로울 ID라벨의 표준화와 채용 

로울 ID라벨이라고 하는것은 원단의 로울을 하나씩 식별하기 위한 라벨, 

즉 원단 로울의 신분증명서이다(그림 3 참조). 공장에서 원단(염색된 것)으로 

생산된 후 포장할 때에 인쇄 또는 부착하게 된다. 표시되어 있는 항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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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의 기업코드와 공장에서 부여된 로울번호와의 조합으로 국내 

어디에 있어도 로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로울 ID”라고 

부른다. 이 라벨을 부착할 때에 化바코드 된 로울 ID를 스캐닝(기계로 

읽음)함으로서 원단 로울에 관한 정보(예를 들면, 길이, 폭, 품질 등)와 로울 

ID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 정보를 EDI에서 의류업체로 보내고 

의류업체에서는 로울 ID를 가지고 원단 로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라벨의 목적은 단순하게 염색공장에서의 라벨의 종류를 

줄이거나 바코드 이용에 의한 원료취급작업의 경감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원단에 관한 정보를 로울별로 관리할 수 있음으로써 봉제공장에서의 

생산계획, 생산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원단의 

로울별 길이나 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전화나 Fax로 그 내용을 꽤 

교환하고 있으나, 이 로울 ID라벨과 EDI를 채용함으로써 현물이 도달하기 

전에 로울별 정보를 전부 입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봉제공장에 입고한 후에도 로울 ID를 키로하여 로울별관리나 

원단정보(품질, 가공방법 등)의 검색이 용이하게 된다. 로울별관리에 의해 

치밀한 재고관리가 실현되고, 그 결과로서 원단재고의 삭감을 실현할 수 

있다. 원단결점에 관한 정보와의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고시 검품작업은 

대폭으로 합리화 된다. 더 나아가서는 소매점의 POS정보를 토대로 

텍스타일측에서 원단의 판매망을 분석함으로써 보충생산으로의 대응이 

유연하게 되고, 의류업체의 제품기획에 대한 지원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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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울 ID라벨의 例示圖 

 

3) 품질(결점, 색농도), 길이, 폭의 기준과 표시방법의 표준화 

현재는 이러한 기준과 표시가 기업별, 소재별로 여러가지이다. 이 때문에 

원단을 이용하는 측과 원단을 만드는 측의 쌍방에서 중복하여 원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까운 장래에 EDI가 보급되어 품질정보 등을 

전송하게 되겠지만 그 기준과 표시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아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과 

표시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을 이용함으로서 발주나 

납품시에 품질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기 어렵 고,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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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텍스타일 비지니스에 있어서 QR의 意味 

텍스타일 비지니스에서의 QR은 우선 의류업체로의 원단 조달단계와 

텍스타일의 제조(제직, 염색가공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배제를 

중심으로 진전하여 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좀더 긴 안목으로 보면 

텍스타일 비지니스에 커다란 변혁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소비자와 직접 대하게 된다 

QR을 발전시켜 가면 텍스타일업계도 소매업이나 최종소비자와는 무관한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 의류업체는 물론이고 소매업도 포함하여 최종제품의 

디자인이나 가격을 상정한 원단단계에서의 공동기획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재메이커의 차별화된 원단도 소비자의 시점에서 음미하고, 소비자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화는 배제되어 갈 것이다. 대형 量販店의 

PB상품개발 등은 그 일례가 되겠지만, 텍스타일판매나 상품기획을 하면서 

최종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게 될지도 모른다. 

2) 규모보다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창조성이 중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텍스타일 메이커라고하면 주로 판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방적회사나 합섬회사를 가리키지만, 이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일까？ 현재의 텍스타일 비지니스에서는 원단상사가 

색상과 무늬를 기획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원단생산에 대해서도 

텍스타일 메이커가 이 디자인에 기초하여 외부로 가공을 위탁하고 있다. 즉 

현재의 텍스타일 메이커는 텍스타일의 생산, 판매의 창구라고 하는 

仲介기능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QR이 발전되면 도매상 

불요론이 쉽게 거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단의 디자인 등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은 QR의 흐름속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창구역할만 하던 텍스타일 메이커는 오히려 배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텍스타일 메이커로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능은 무엇에 있을까를 

재확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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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産地텍스타일 의 구조변화를 촉발한다. 

현재 텍스타일 부분에서 진전되고 있는 QR의 협력은 대기업 주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합섬메이커 주도로 원사가공에서 

염색까지의 産地 PT(production team)가 있다. 소비자에게는 낭비를 

배제한다고 하는 사고로는 틀림없이 QR이지만, QR의 파트너 쉽과는 

본질적으로 다를지도 모른다. 결국, QR이 開放性(멤버가 교체)과 대등한 

입장(위험과 장점, 정보)임에 대하여, PT 등의 계열은 閉鎖性(멤버가 고정)과 

상하관계(중심기업과 하청)이다. QR의 도입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계열을 

기본으로 하여 QR이 진전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장래적으로는 산지의 

업자중에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힘을 가진 기업은 다수의 원사 메이커와 

네트웍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逆으로, 대형 원사 메이커 중에서 

부가가치를 만들 힘을 잃은 기업은 산지의 유력기업으로부터 버림받게 될지 

모른다. 

4) 해외작업에서도 QR이 필요하게 된다. 

QR은 본래 국내 섬유산업의 부활과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에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의 제조비용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1년 이상의 소요시간을 가지고 기획, 생산하게 됨에 따라 

예상착오에 의한 손실이 제조비용의 절감을 상쇄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QR을 추진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생산비율이 50%를 넘는 현실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QR의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에서도 해외생산품에 대해서 

글로벌 QR로 취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社와코루 가 동남아시아 

생산에 CALS(생산, 조달, 운용지원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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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텍스타일에 있어서 QR의 課題 

QR은 “한벌 판매에 한벌 제작(구입) = 納期中 補充 發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소량생산시스템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나, 텍스타일업자가 원단재고를 갖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QR은 상업상의 논리가 前面에 부각되어, 

공업(제조)논리와는 양립될 수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텍스타일 관계자가 

QR의 효과에 회의적인 것은 이러한 주변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공업의 논리를 살릴 수 있도록 텍스타일의 재고부담을 어떻게 

처리하여 갈 것인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재고부담에 대한 대응책은, 파트너 쉽에 기초하여 商, 工 각각이 

원단의 재고부담을 분담함과 동시에, 재고부담 전체를 예측정밀도의 향상과 

공동상품개발로 작게 할 것이라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QR의 精神이다. 소매, 의류업체로부터 파트너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역시 파트너가 되지않는 한 QR시스템을 도입하여도 

QR의 실제적인 장점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파트너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파트너라고 하는 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상호간에 장점과 매력을 

인식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거래선은 재고부담을 

분담함으로써 원단비용의 인하와 원단의 납기중 보충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EDI 등과 같은 QR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비용의 경감을 

꾀할 뿐만 아니라 가게정보의 공유화에 의해 공동상품개발의 수준향상에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선은 QR에 관한 각종 표준에 대응하거나 정보시스템화를 

추진하여 언제라도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그리고 텍스타일에 있어서 QR의 

효과로는 업무비용의 삭감과 정보의 정확성 향상 그리고 전달의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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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TA간의 QR의 성공사례는 미국에서도 한정되어 있고, 手法도 어림짐작의 

감각으로 찾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戰略性과 企業家精神을 가진 

TA상호간의 QR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